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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은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최근 그 패러

다임은 취약성에서 회복력으로 환되고 있다(Bhatia, 

2014). 재난 발생은 인명과 재산에 막 한 피해를 입

히게 되고,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힘든 상

황으로, 간호는 역사를 통해 재난의 장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해 늘 함께 해왔다(NeSmith, 2006). 

재난 시 간호활동은 창기 ‘재해간호’로 인식되어 오다

가, 최근 정부가 용어통일을 권장함에 따라 ‘재난간호’

로 통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9일 발

생한 삼풍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 리체계가 구축되고,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는 재난 련 연구에 심을 갖게 

되었는데, 간호 분야도 외는 아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이 형재난을 겪은 후 재난 련 간호연구가 증가

한 것과 일치한다(Sakashita, 2014). 

재난은 통상 자연재난과 인 재난으로 분류하나 우

리나라는 ‘재난  안 리기본법’의 개정(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에 따

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정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사회재난과 달리, 발생 자체를 막기 어렵고, 피해규모

가 큰 데, 2013년 한 해 동안 지구 에 발생한 자연재

난  40.7%가 아시아에서 발생하 고, 재난피해자의 

90.1%를 차지하 다(Guha-Sapir, Hoyois, & Below, 

2014). 이는 아시아에 속한 우리나라 간호가 재난간호

에 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이다. 한, 사회재난은 산

업화에 따른 각종의 기술재난과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방하고 신속히 

응하기 한 지식체 생성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재난과 련한 간호연구는 재난의 속성상 연구수행

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데, 재난은 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를 미리 설계할 수 없고, 재난 

장에서는 구호가 우선이기에 윤리 으로 응단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Davis, 

2014). 한 재난피해자나 재난 응자를 연구 상자로 

한다 해도, 재난 장의 혼란스러움으로 외생변수가 많

아 과학  근에 제한을 갖기 쉽다(Sakashita, 

2014). 이를 반 하듯, 국내 재난 련 선행연구는 다

양하지 못하 는데, 삼풍사고 이후 창기에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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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발(Kang, Lee, & Lee, 1998; Ko, Yang, 

Lee, & Joo, 2001)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  

반에는 재난복구단계에서의 재난피해자의 심리  스

트 스(Lee, Ha, Kim, & Kwon, 2004; Choi, 

Byun, Han, & Im, 2007)등을 다룬 연구가,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재난간호역량 련연구(Ann, Keum, 

& Choi, 2011; Kang & Piao, 2014)가 주를 이루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국외 재난 련 간호연구는 

매우 활발한 편이다. 일본은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1998년 일본재해간호학회를 창립하 고, 국내 학술지

를 발행하고 있으며(Yamamoto, 2013), 2011년 동

일본쓰나미를 계기로, 2013년 국제재난간호리더 양성

을 한 학 과정(Disaster Nursing Global Leader 

Degree Program)을 개설하고, 세계 최 로 재난간호 

문 학술지를 창간한 바 있다(Health Emergency 

and Disaster Nursing, 2014). 미국의 경우, 2001

년 911 테러와 2005년 허리 인 카트리나 발생 후, 

련연구가 크게 증가하 으며, 재 국제학술지에 가

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Web of Science, 

2014). 한편, 국제간호 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이하 ICN)는 2009년 국제 인 공감 를 

바탕으로 일반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ICN 재난간호역

량틀(The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이하 ICN Framework)’을 발표함으

로써(WHO & ICN, 2009),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국의 재난 련 간호연구가 이를 수용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Chan et. al., 2010; Loke & Fung, 2014; 

Kang & Piao, 2014).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재

난 리에 한 사회  비난과 반성을 쏟아내었고, 국민

은 신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을 기 하고 있다. 간

호가 국내외 재난 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유

지하도록 돕는 요한 인력자원임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간호학문에서도 한층 더 심을 갖고 발  

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삼풍사고 

이후, 만 19년이 지난 재 시 에서 재난 련 간호연

구를 총체 이고 체계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간호연구 동향에 한 논문분석은 건강개념(Yang, 

2008)을 주제로 하거나, 간호 재(Choi, Kim, Kim, 

& Yang, 2007; You, So, & Kim, 2008; Yoo, 

2013)를 주제로 시도된 경우가 많았는데, 연도별 연구

유형, 연구설계 유형, 연구 상자 등에서 공통된 분석

틀을 보이나, 연구주제 분석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분

석틀을 용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재난은 단순한 

재나 상을 설명하는 개념과 크게 달라, 재난의 발

달단계, 재난의 주체, 재난의 유형 등을 포함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세월호사건의 수습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나, 

본 연구는 삼풍사고와 세월호사건의 양  사건을 축으

로 지난 19년 간 국내에서 발표된 재난 련 간호연구

의 동향을 로벌 을 용한 분류기 에 따라 분

석함으로써, 재난 련 간호연구의 미래 과제와 발 방

향에 한 기 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재난 련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

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재난 련 간호연구의 연구유형을 분석한다.

∙재난 련 간호연구의 연구설계를 분석한다. 

∙재난 련 간호연구의 연구 상자를 분석한다. 

∙재난 련 간호연구의 주제를 ICN Framework을 

심으로 분석한다.

∙향후 재난 련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난을 주제로 연구된 국내 간호분야 논

문을 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 수집 

본 연구는 1995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내

에서 발표된 재난 련 간호연구 논문을 검색하기 해 

한국학술정보센터(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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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the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WHO & ICN, 2009.

Figure 1. Areas and Domains of the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2.0), Dbpia 6.0, 한국의학논문(KoreaMed) 등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 다. ‘재해간호’와 ‘재난간호’를 주

요어로 검색하 으며, 우리나라 주요 재난인 홍수, 태

풍, 그리고 2009년 유행을 거친 ‘신종인 루엔자’등

을 추가로 검색하여 총 16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복된 논문 24편과 논문제목이 재난과 련이 없다고 

단되는 논문 60편을 제외하 으며, 산업재해는 보편

 재난의 정의에서 벗어나므로 27편을 제외하 다. 

한, 군인의 신분으로 참 한 쟁 상황 2편을 제외

하 으며, 학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2편을 제외하

는 등 총 115편을 제외하 다.  

국내 간호학술지로서 한국간호과학회지, Asian 

Nursing Research, 성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

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아동간호

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간호교육학

회지, 보건간호학회지, 직업건강학회지, 노인간호학회

지, 임상간호연구지 등 간호분야 학술지가 제공하는 자

체 논문검색 서비스를 추가로 검색하여 재확인하 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논문은 총 50편이었으며, 

재난의 속성이 일반 건강개념이나 재방법과 달라 연

구자가 개발한 분석기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 다. 

1) 연구유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수행 시기는 5

년 단 로 구분하 으며, 주요 재난을 포함한 연도별 

논문 수의 추이를 분석하 다. 연구유형은 학 논문, 

비학 논문으로 구분하 으며, 학 논문은 다시 석사와 

박사로 세분하고, 비학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 유형별

로 세분화하 다. 학술지 유형은 인용지표 데이터베이

스에 따른 국제수 의 (SS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등재지(KCI), 등재후보지(KCI-E), 

그리고 기타 학술지로 세분하 다.

2) 연구설계는 Yoo (2013)의 분석틀을 근거로 하

여, 양 연구와 질 연구,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 다. 

양 연구는 실험설계와 비실험설계로 분류하 고, 비실

험설계는 조사연구, 상 계연구로 세분하 으며, 질

연구은 단 1편에 불과하여 세분하지 않았다. 기타연

구는 로그램개발, 도구개발, 고찰 등으로 세분하

다. 한편, 각각의 연구설계는 재난발달단계와 재난유형

별로 분석하 다. 재난발달단계에 해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의 4개 역에 

근거하여 방 ·완화단계, 비단계, 응단계, 복구단

계로 구분하 다. 재난의 유형은 ‘재난 안 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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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Types according to the Published Year                                              (N=50)

Year  

Degree(n=15) Non-degree(n=35)
Total

(%)Dissertation  Thesis
SSCI, SCI-E 

Scopus
KCI KCI-E Other

1995-2000 1 1 1 6   9(18.0)

2001-2005 1 2 3 1 4  11(22.0)

2006-2010 1 4 2 4 3  14(28.0)

2011-2014 1 5 1 4 4 1  16(32.0)

sub-total 4(8.0) 11(22.0) 7(14.0) 10(20.0) 7(14.0) 11(22.0) 50(100.0)

Abbreviations: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 KCI; Korea 

Citation Index, KCI-E; Korea Citation Index Extended.    

법’이 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 다.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설, 낙

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발생, 조수 등을 포함하

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는 가축 염병의 확산 등을 포함하 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3) 연구 상자는 재난피해자(개인, 가족, 지역사회), 

재난 응자(간호사, 간호학생, 기타),로 구분하 는데, 

재난피해자는 ICN Framework의 도메인에 나타난 

개인, 가족, 지역사회로 세분하 으며, 재난 응자는 

간호연구라는 을 감안하여, 간호사, 학생, 타 분야 

인력과 혼재로 세분하 다. 학생의 경우 간호학생, 보

건계열 학생 등을 포함하 다. 직 인 연구 상자가 

아닌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의 수혜 상을 상자로 구

분하 다.

4) 연구의 주제에 해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의 10개 도메인에 근거하여 

분석하 다(Figure 1). ICN Framework은 ICN 

Framework of Competencies of the Generalist 

Nurse (Alexander & Runciman, 2003), 미국의 

Educational Competencies for Registered Nurses 

Responding to Mass Casualty Incident (Stanley, 

2003)와 일본의 Core Competencies Required for 

Disaster Nursing (University of Hyogo, 2006)

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 일본의 자연재난 심 역량

과 미국의 인 재난 심 역량을 고루 포함하여, 로

벌 공감 를 갖는 것으로 제하고 있다(WHO & 

ICN, 2009). ICN Framework은 ‘재난 리연속선

(disaster management continuum)’을 포함하는 4

개 역 에 10개의 도메인을 배정하고, 각각의 도메

인은 각기 다른 수의 세부역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총 

130개 항목으로서, 분석 상 논문의 주제를 세부항목

과 매칭한 후, 도메인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유형 분석

재난과 련된 간호연구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학

논문은 총 15편(30.0%)이었으며, 이  박사학

논문이 4편(8.0%), 석사학 논문이 11편(22.0%)이

었다. 비학 논문에서는 국제학술지 수 이 7편(14.0%)

으로, SSCI, SCI-E, Scopus 등 을 가진 한국간호

과학회지에 5편이 게재되었으며, Scopus 등 을 가진 

성인간호학회지에 2편이 게재되었다. 국내 학술지 수

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에 10편(20.0%), 

등재후보지(KCI-E)에 7편(14.0%)이 게재되었으며, 

기타 학술지에 11편(22.0%)이 게재되었다. 학 논문 

2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학 논문으로 포함하

다(Table 1 참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한국

간호교육학회지에 3편,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2편이 

게재되었으며, 정신간호학회지, 기 간호자연과학회지, 

임상간호연구, 한국 기 리논집, 디지털융복합연구에 

각각 1편씩 게재되었다. 등재후보지의 경우, 한국재난

정보학회지논문집에 3편, 군진간호연구에 2편이었으

며, 한국테러학회보, 한국응 구조학회지에 각각 1편씩 

게재되었다. 기타의 경우, 재는 폐간된 십자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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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omestic Main Disasters and Nursing Studies on Disasters by Year 

학논문집에 10편이 게재되었으며, 구과학 학교논문

집에 1편이 게재되었다. 

주요 재난발생시기와 연도별 논문게재의 변화 추이

는 Figure 2와 같다. 1999년 경기북부지역 홍수피해 

후 2000년 첫 학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후 비학 논

문이 집 으로 게재되었다. 이후 감소세에서 다시 

2009년 신종인 루엔자 유행 시, 일시  증가세를 

보 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는 6월 재, 

3편의 학 논문과 1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 연구설계 분석    

분석 상 논문의 연구설계는 양 연구가 29편(58%)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 연구는 1편(2.0%), 그리고 

기타방법으로 연구된 논문이 20편(40%)이었다. 재난

단계별로는 방·완화단계에 해당되는 논문은 11편

(22.0%)이었으며, 비단계에 해당되는 논문은 26편

(52.0%)으로 재난단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다. 재난의 응단계는 8편(16.0%)이었으며, 회복․

재활단계에 해당되는 논문은 5편(10.0%)이었다. 분석

상 논문에 나타난 재난유형은 재난의 유형을 구분하

지 않은 논문이 24편(48.0%), 사회재난 14편(28.0%), 

그리고 자연재난 12편(24.0%)의 순으로 많았다(Table 2). 

1) 양 연구 

양 연구 29편  실험연구는 4편(8.0%)이었으며, 

비실험연구  서술  조사연구 15편(30.0%), 인과

분석을 포함한 상 계 연구가 10편(20.0%)이었다. 

양 연구에 나타난 재난의 유형은 태풍, 집 호우 등, 

자연재난과 련된 논문이 8편(16.0%)이었으며, 신종

인 루엔자, 화재 등, 사회재난과 련된 논문 수는 

11편(22.0%)이었다. 그러나 양 연구  10편(20.0%)

는 재난에 한 인식, 지식, 수행능력 등을 측정하면서 

재난의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재난으로 통칭하고 

있었다. 

2) 질 연구

질  연구는 1편이었는데, 구지하철화재사건 생존

자를 상으로 내러티  분석기법을 용한 해석학  

연구(hermeneutical study) 다.  

3) 기타 연구 

기타 연구설계로서, 로그램 개발이 14편(28.0%)

이었는데, 8편의 교육과정 개발 논문을 포함하고 있었

다. 도구개발은 2편으로 재난피해자와 재난 응자를 

한 도구개발이 각각 1편이었다. 고찰로 분류된 논문

은 4편(8.0%)이었으며, 문헌고찰을 통한 재난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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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Designs according to Disaster Phases and Disaster Types                             (N=50)

Categories

Quantitative Qualitative Others 
Total

(%) 
Experi-

mental 

Non experimental
Herm PD TD Rev

Sur Cor

Disaster phases

Prevention/Mitigation  2 4 3 2 11(22.0)

Preparedness 3 8 2 11 1 1 26(32.0)

Response 1 4 2 1 8(16.0)

Recovery/Rehabilitation 1 2 1 1 5(10.0)

4(8.0) 15(30.0) 10(20.0) 1(2.0) 14(28.0) 2(4.0) 4(4.0) 50(100.0)

Disaster types

Natural disasters 4 4 2 1 1 12(24.0)

Social disasters 1 6 4 1 1 1 14(28.0)

Others 3 5 2 11 1 2 24(48.0)

4(8.0) 15(30.0) 10(20.0) 1(2.0) 14(28.0) 2(4.0) 4(8.0) 50(100.0)

Abbreviations: Sur; survey, Cor; correlation, Her; hermeneutical, PD; rogram development, TD; tool development, 

Rev; review.      

Table 3. Research Subjects according to the Disaster Phases 

Disaster phases  
Victims (n=19) Responders (n=31) Total

(%)Ind Fam Com Nur Stu Mix

Ⅰ. Prevention/ Mitigation phase 5 1 3 2 11(22.0)

Ⅱ. Preparedness phase 12 8 6 26(32.0)

Ⅲ. Response phase 7 1 8(16.0)

Ⅳ. Recovery/Rehabilitation phase 2 3 5(10.0)

Total 14(28.0) 5(10.0) - 15(30.0) 8(16.0) 8(16.0) 50(100.0)

Abbreviations: Ind; individual, Fam; family, Com; community, Nurs; nurses, Stu; students, Mix; mixed. 

한 정책제안이 3편, 과거 주요 재난과 련된 간호

활동에 한 역사  고찰 1편이 포함되었다. 재난의 

유형은 4편의 논문이 자연재난에 해당되었으며, 2편이 

사회재난, 그리고 14편에서는 재난의 유형을 따로 구

분하지 않았다.

3. 연구 상자 분석

재난과 련된 간호연구에서 재난피해자를 상으로 

한 논문은 19편(38.0%)이었다. 재난피해자에 한 

간호단 별로는 개인단 가 14편(28.0%), 가족단

는 5편(10.0%)이었으며, 지역사회를 상으로 한 연

구는 없었다. 재난 응자를 연구 상으로 하는 논문은 

31편62.0%)이었으며, 세분화하면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15편(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

생 는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한 논문은 8편씩

(16.0%)이었다. 혼재형태는 의사와 간호사를 상으

로 하거나, 일반인 자원 사자 상, 불특정다수의 재

난 응자를 상으로 연구한 경우로서, 8편의 논문이 

해당되었다(Table 3 참조). 

ICN Framework의 4개 역으로 구분된 재난발달

단계별 상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방․완화단계에

서 재난피해자 상이 6편, 재난 응자 상이 5편이

었다. 비단계에서는 재난 응자를 상으로 하는 논

문만 26편(52.0%)이 게재되어 과반수를 차지하 으

며, 응단계에서는 재난피해자를 상으로 하는 논문

만 8편이 게재되었다. 회복․재활단계에서는 재난피해

자 상 논문만 5편이었으며, 가족단 가 3편 포함되

었다. 한편, ICN Framework이 취약계층에 해 별

도의 도메인을 설정한 을 감안하여 재난피해자 개인

으로부터 분리할 때, 취약계층을 연구 상자로 한 논문

은 5편(1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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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Themes according to the Areas of the ICN Framework

 4. 연구주제 분석  

1) 역별 주제 분석

재난발달단계와 일치하는 ICN Framework 의 4개 

역별 연구주제의 연 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Figure 

3과 같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응역량 역

의 논문이  없으며, 2001년과 2005년 사이에는 

방․완화역량 역이, 2011년부터 2014년 6월 재

까지는 회복․재활역량 역을 다룬 논문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1년 이후 재난 비 역과 

련된 논문 수가 격히 증가하 는데, 12편의 논문은 

같은 기간 체 논문의 69.0%를 차지하 다(Figure 3).

2) 도메인별 주제 분석  

분석 상 논문의 주제를 ICN Framework의 10개 

도메인에 한 연 별  연구유형별 분석은 Table 4

와 같다. 

방․완화역량 역의 제 1 도메인은 험경감, 질

병 방과 건강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6년 학 논

문 1편과 비학 논문 5편 등 6편이 해당되었다. 제 2 

도메인은 정책개발과 계획으로서, 박사학 논문 2편과 

비학 논문 3편 등 5편이 해당되었다. 비역량 역에 

있어 제 3 도메인은 윤리 ․법 수행과 책무성으로서, 

2011년 신종감염병 유행 응 시 윤리  문제를 다

룬 학 논문 1편만 해당되었다. 제 4 도메인은 의사소

통과 정보공유로서, 비학 논문 1편만 해당되었다. 제 

5 도메인은 교육과 훈련으로서, 연 별로 고르게 분포

하면서, 학 논문 8편, 비학 논문 16편 등 체 논문

수의 48%를 차지하 다. 응역량 역에 있어 제 6 

도메인의 지역사회 돌 과 제 7 도메인의 개인  가

족 돌 에 해서는 해당되는 논문이 한 편도 없었다. 

제 8 도메인은 심리  지지로서, 태풍 등 자연재난 피

해주민의 스트 스를 다룬 학 논문 1편과 비학 논문 

2편이 있었으며, 구지하철화재 생존자의 경험을 다

룬 비학 논문 1편 등 총 4편이었다. 제 9 도메인은 

취약계층 돌 으로서, 노인을 상으로 한 학 논문 1

편과 2011년 이후 아동을 상으로 한 비학 논문 3

편 등 4편이 해당되었다. 회복․재활역량 역의 제 10 

도메인은 장기 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회복으로

서, 학 논문 1편과 비학 논문 4편 등 5편이 해당되

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재난 련 간호학 논문의 동향을 분

석한 사례가 없고, 재난의 개념  특성상 다른 간호연

구 동향분석과 비교 고찰할 수 없어, 로벌 인 

ICN Framework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재난 련 간호연구의 연 별 추이는 학 논문의 경

우, 석사학  논문의 증가가 뚜렷하며, 비학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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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earch Themes according to the Domains of the ICN Framework

Areas Domains
Published year* Total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4

Prevention/

Mitigation 

Competencies

1. Risk Reduction,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1(4)  (1) 6(12.0)

2. Policy Development and 

Planning
1(2) 1 (1) 5(10.0) 

Preparedness

Competencies

3. Ethical Practice, Legal 

Practice and Accountability
1 1(2.0)

4.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1) 1(2.0)

5. Education and 

Preparedness
(5) (2) 3(3) 5(6) 24(48.0)

Response

Competencies

6. Care of the Community -

7. Car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

8. Psychological Care 1(2)  (1) 4(8.0)

9. Care of Vulnerable 

Populations
1(1) (2) 4(10.0)

Recovery/ 

Rehabilitation

Competencies

10. Long-term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Recovery

(1) 1(2) (1) 5(10.0)

Total 1(8) 3(8) 5(9) 6(10) 50(100.0)

* Data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papers; degree type (non-degree type). 

포함하여 체 으로 논문 수는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를 같은 기간 주요 재난을 표시하여 연도별

로 살펴보면, 재난 발생 후 1년에서 2년 후, 논문 수

는 증가하다가 다시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

본의 1995년 고베지진과 지하철 사린가스사건 발생 

이후 재난 련 간호연구가 활발했던 것과, 미국의 

2001년 911 테러와 2005년 허리 인 카트리나 발생 

이후 논문수가 증하는 것과 일치한다(Sakashida, 

2014). 비록 체 논문 수는 많지 않으나, 국내 연구

의 증가 추세는 국내재난 뿐만 아니라 2004년 남아시

아 쓰나미와 2010년 아이티 지진에 한 국제구호  

견의 향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과 2001

년에 비학  논문 수가 증하 는데, 이는 당시 십

자간호 학이 1999년부터 2년간 ‘응   재해간호 교

육’ 특성화 학으로 선정되어 수행된 연구들이었다. 

당시 해당 학이 연구결과물은 학 논문집에 싣도록 

방침을 정하 는데, 논문검색엔진 사용이 용이하지 못

했던 시기로 재난 련 간호연구의 창기 연구결과가 

공유되지 못한 은 아쉬운 부분이다.

연구설계에 있어서는 실험연구가 압도 으로 많으

나, 비실험연구가 25편으로 체 분석 상의 50%를 

차지하 고, 실험연구는 4편에 불과하 다. 한편, 질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하 다. 이는 Sakashita 

(2014)가 Medline database 검색을 통해 최근 3년

간 수행된 재난간호 련 논문분석의 연구결과와 비교

할 때, 양 연구 경향은 유사하나, 질 연구가 20.7%

던 것과는 조 이었다. 재난 련 간호지식체 생성

을 해 재난피해자와 재난 응자의 재난이라는 특별

한 상황에 한 경험을 다양한 질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이해하고 탐색하는 데에 더 많은 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각각의 연구설계가 다루는 재난의 유형은 

양 연구의 경우 자연재난이 8편, 사회재난이 11편으

로, 태풍, 집 호우, 태안반도 기름유출, 구지하철화

재, 신종인 루엔자, 조류인 루엔자, 테러 등을 다루

고 있었다. 그러나 테러를 제외하고, 이미 발생된 재난

이었던 은 재난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

에 피해를 주거나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에

도 황사, 방사선재난, 지진 등 ‘피해를  수 있는 것’

에 한 연구자의 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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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편, 로그램개발 설계에 있어 11편이 재난

의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재난유형

별로 응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실 인 로그램개

발로 환할 필요가 있다. 

연구 상자를 재난피해자와 재난 응자로 구분해 볼 

때, 재난 응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재난 응이나 회

복·재활단계의 경험보다는 재난 비를 다루고 있었는

데, 이는 아직까지 재난 장에 견되었던 간호사의 경

험이 공개되는 데 해 갈등  요소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Wall, 2014). 한편, 재난 방·완화단계의 재

난피해자는 질병 방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재난

간호 상자라 할 수 있는데, 질병 방과 련하여 5편

(10.0%)의 연구가 수행된 은 한민국 정부 수립이

후 60년간 재난 방․완화단계에서의 간호활동이 기사

화된 흔 이 없다고 보고한 것과는 매우 조 이다

(Lee, Cho, Shin, & Beak, 2008). 재난 응자  

간호사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15편 

 보건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2편에 불과한 것

은 아직까지 재난 리가 응 의료 의 장 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 재난피

해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없고, 연 별 연구주제에서 2011년

부터 2014년 재까지 재난회복·재활 역에 해당되는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은 재난의 패러다임이 변화

되고 있는 시 에서 연구자의 심이 실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상자  취약계층을 상으로 한 연

구 5편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는 3편이었다. 이 

 신종인 루엔자에 감염된 등학생의 자가치료지침 

수행에 한 연구는 재난 응단계에서 아동의 안 실

천에 해 부모의 향을 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었다(Sim, 2004).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약자’로도 

불리는데, 임산부, 노인, 아동, 장애인, 재소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나(Nemoto & Ariga, 2014), 

국내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심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연구주제에 해 ICN Framework의 4개 역량 역 

 연 별 변화추이로 살펴볼 때,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게재된 연구에서만 4개 역이 고르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 에서는 논문이 한 편도 

수행되지 않은 역을 각각 한 개씩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체 논문 수가 다는 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 6월 재, 재난

비역량 역의 논문만 12편인 것은 치우침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주제를 ICN Framework의 10개 도메인을 기

으로 분석했을 때, 제 5 도메인의 교육과 훈련을 주

제로 다룬 논문이 압도 으로 많았는데, 체 분석 상 

논문 수의 48.0%를 차지하고 있고, 연 별로도 고르

게 분포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 순으로 

많았던 제 1 도메인은 2003년 말부터 주기 으로 유

행하고 있는 조류인 루엔자와 2009년 하반기에 유

행한 신종인 루엔자의 향인 것으로 악된다. 제 

10 도메인은 장기 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회복으

로서, 제 1 도메인 다음으로 많았는데, 집 호우 피해

자를 상으로 하여 재해피해자의 응경로 분석, 사회

지지, 삶의 질, 사후지원 등을 다루고 있었으며, 

Roy의 응모델에 근거한 가족사정도구개발은 유일하

게 간호이론을 용한 경우 다. 제 2 도메인에 해당

하는 논문으로서 2000년 복구지원 로토콜개발 련 

논문은 국내최  재난간호 련 학 논문으로서 의미

가 있었으며, 비학 논문 , 병원재해 책 모형개발을 

주제로 한 논문은 최근 국내 의료기 이 의무 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 응훈련에 비추어 보면 미래지향

 주제 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단 한편의 논문이 수행되어 겨우 명목을 유

지한 도메인은 제 3 도메인, 제 4 도메인이었다. 제 3 

도메인은 재난윤리에 해당되는 윤리 ·법 수행과 책

무성에 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재난구호 의 해외

견이 증가하는 시 에서, 국제법 이해, 다문화이해 

등 재난윤리  이슈가 좀더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제 4 도메인은 통신과 정보공유로서, 2001년에 

재난 련 간호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연구되었는데, 

재난간호의 창기임을 감안할 때 창의  시도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 6 도메인과 제 7 도메인에 해

서는 재난 응 시 지역사회, 개인, 가족에 한 돌 으

로 이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지난 19년간 단 한 편도 

없었다. 재난의 특성상 응단계에서의 연구 수행이 어

려운 이 있으나, 일본이 보건소 간호사의 생생한 경험

을 질 연구로 수행한 일본의 연구사례는 이를 해결할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ato, Atogami, Nak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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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aka, & Yoshizawa, 2014) 

재난은 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어느 지역

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장기화되어가는 추세로

서, 우리나라도 외일 수 없다. 본 연구는 지난 19년

간 재난 련 간호연구 수에 해 연구의 유형, 설계, 

상자, 주제를 심으로 재난의 특성인 재난발달단계, 

재난의 유형, 재난간호역량의 로벌 을 포함하여 

포 으로 분석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국내 재난 련 간호연구는 차 증가추세이나, 반

으로 양 연구 혹은 로그램개발의 연구설계를 통해  

재난 비에 치 해 왔으며, 총체 으로 ICN Framework

을 심으로 본다면, 국내 재난 련 간호연구는 로벌 

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양  변화 추이로 볼 때, 세월호사건을 기 으로 

2015년부터 논문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재난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 강화와 

방에 을 두고 있는 만큼, 국내 재난 련 간호연구

는 새로운 국면이 요구된다. 다양한 질  연구방법을 

용하여 재난경험에 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이론

을 구축하고, ICN Framework과 같은 로벌 을 

수용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재난 리 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새로운 연구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재난과 련된 국내의 간호연구 동향을 

악하기 해 1995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게재

된 논문에 해 연구유형, 연구설계, 연구 상자, 그리

고 연구주제에 해 분석하고, 향후 재난간호의 학문  

발 을 해 일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지난 19년간 재난과 련하여 수행된 간호연구는 

총 50편이었으며, 연 별로 체 논문 수는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연구설계는 양 연구가, 재난유형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

상자는 재난피해자 보다는 재난 응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압도 으로 많았다. 재난피해자를 상으

로 한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

흡하 으며, 지역사회를 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연구주제는 ICN Framework의 4개 역  

비역량 역에 편 되어 있었으며, 방 ·완화역량

역, 응역량 역, 회복 ·재활역량 역 순으로 많았다. 

연구주제를 도메인별로 세분화할 때, ‘교육과 비’ 도

메인에 집 되어 있었고, ‘지역사회 돌 ’과 ‘개인  

가족 돌 ’ 도메인은 단 한편도 연구되지 않는 편  

상을 보 다. 

본 연구는 삼풍사고 이후 19년 동안 수행된 재난

련 간호연구의 논문 수가 고,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

여 분석되었기에, 재난이외의 연구 분야에 이를 용하

는 데는 제한 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재난 련 간호연구의 방향에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 련 간호연구의 활성화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으로 재난발생과 피해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간호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간호연구자는 재난의 특성상 다양한 연구 상자와 연

구주제에 해 극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간호

학술지는 재난 련 연구수행상의 어려움과 요성을 

감안하여 게재에 있어 유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벌 에 근거한 체계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재난간호 교육과정개발, 역량측정도구개

발 등에서 ICN Framework 등을 용하여 실무 심

에서 근거 심 연구로 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 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 역, 

회복·재활 역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재난 응

자로서 책무감과 직업  권 로 가려진 실을 드러내

고, 윤리  측면과 안 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심 재난간호체계 구축을 한 연

구가 실하다. 실제 재난피해 발생 시 가장 가까이 있

는 응자로서, 재난발달단계  과정에 걸쳐 지역사회

심 재난간호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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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of Nursing Research on Disasters in Korea

Lee, Ogcheol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f past nursing studies related to disasters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Methods: Fifty studies conducted from July 1995 to June 2014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saster phase, disaster type, and research 

theme based on the four areas and 10 domains of the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Results: The majority of studies were designed using quantitative methods 

(29). In disaster type, 12 studies explored natural disasters, and 14 explored manmade 

disasters. Disaster responders were the subject of 31 studies. In relation to research topics, 

the majority of studies were in the area of preparedness competencies of the ICN Framework 

(26). The studies were concentrated in the domain of education and preparedness (24). 

Conclusion: The total number of studies on disasters had increased over the years, while 

the topics failed to deal with all domains of the ICN Framework.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nursing research on disasters is to be vitalized through the flexibility 

of research design,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global perspectives, research on emergency 

responders and vulnerable people, and research relating to community-based disaster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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